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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멘톨 맛 전자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뉴욕주 보건 커미셔너의 권고 

수락  

  

주지사는 Zucker 커미셔너에게 공중 보건 및 보건 계획 위원회(Public Health and 

Health Planning Council, PHHPC) 회의를 소집하여 멘톨 맛을 금지하기 위한 긴급 

규정을 확대하도록 지시  

  

새로운 데이터는 청소년의 멘톨과 민트 맛 전자 담배 사용량의 놀라운 증가를 인용  

  

주지사에게 제출한 Zucker 커미셔너의 권고사항 사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보건 커미셔너 Howard Zucker 박사로부터 

멘톨 맛 가향 전자 담배와 니코틴 액상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권고를 받아 검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권고를 수락하고 긴급 규정을 확장해 멘톨 맛을 금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빨리 공중 보건 및 보건 계획 위원회(Public Health and Health 

Planning Council) 긴급 회의를 소집하도록 커미셔너에게 지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자 담배 회사들은 젊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 

맛을 사용하고 있으며 뉴욕은 이러한 마케팅 전술을 종식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철저한 평가 후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가향 전자 담배에 대한 금지뿐만 아니라, 

Zucker 커미셔너는 멘톨 맛 전자 담배 또한 금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저는 그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 추가 금지 사항을 채택하는 긴급 회의를 가능한 한 빨리 개최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연방 정부가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기다리며 

모든 젊은 세대가 니코틴에 중독되게 할 수 없습니다. 멘톨 맛 판매 금지는 청소년들이 

평생 지속되는 위험한 습관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우리의 노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뉴욕은 2019년 9월 17일에 공공 보건 및 보건 계획 위원회(PHHPC)의 긴급 규제에 대한 

투표를 시행한 후 미국 최초로 가향 전자 담배 및 니코틴 액상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였습니다. 그 당시 주지사는 Zucker 커미셔너에게 멘톨 맛이 금지 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14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https://www.health.ny.gov/prevention/tobacco_control/docs/memorandum_9-26-2019.pdf
https://www.health.ny.gov/prevention/tobacco_control/docs/memorandum_9-26-2019.pdf


 

 

커미셔너와 그의 팀은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오늘 아침 주지사에게 

권고사항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서의 검토 내용에는 미국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가 15세에서 17세 사이의 뉴욕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의 조사와 더불어 의료 기관의 

여러 연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2019년 봄에 실시되었으며 지난주에 분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미국 보건부(DOH)의 조사에 따르면 

뉴욕주 청소년들의 멘톨 맛 전자 담배 사용률이 매우 높으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멘톨 또는 민트 맛 전자 담배에 대한 십대의 선호도는 34.1%로 과일 맛(51.8%)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 청소년 전자 담배 사용자의 멘톨 또는 민트 맛에 대한 선호도는 2017년의 

19.9%에서 2019년의 34.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습니다.  

• "멘톨 또는 민트 맛 액상 담배는 건강에 얼마나 해롭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거의 절반에 달하는 청소년들(47.8%)이 멘톨 맛 액상 담배가 담배 맛 

액상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믿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New York State Healt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 연구는 가향 전자 담배의 금지 품목에 멘톨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전자 담배에 더해진 향은 청소년의 전자 담배 사용의 극적인 증가와 청소년들이 전자 

담배 사용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현상의 주된 이유입니다.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12학년 학생의 거의 40% 및 고등학생 27%가 현재 전자 담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가향 전자 담배 액상에 의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 

10.5%에 그쳤던 고등학생의 담배 사용은 2018년 27.4%로 160% 증가했습니다. 뉴욕의 

고등학생의 흡연율이 2000년 27.1%에서 2016년 4.3%의 사상 최저치로 감소한 반면, 

가향 전자 담배를 홍보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러한 추세를 바꿀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향은 일반 담배, 궐련, 및 무연 담배 시장과 같이 전자 담배/에어로졸 산업에서 청소년 

마케팅의 핵심 전략입니다. 전자 담배 마케팅에서는 민트 초콜릿, 풍선껌 및 체리 콜라와 

같은 향을 강조하며 사용자에게 전자 담배가 해롭지 않다고 현혹하여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현재 전자 담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15~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2017년 설문 조사에서 청소년의 19%는 처음 전자 담배를 시도한 

이유가 맛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27%는 전자 담배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를 맛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16년 거의 78%의 고등학생과 75%의 

중학생이 담배 사용을 옹호하는 마케팅에 노출되었습니다. 다음 세션에서 추진 예정인 



 

 

법안은 이러한 사기성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보건부 및 보건부의 지구 사무소는 10월 4일(금)부터 시작되는 기존의 전자 담배 맛 

금지 시행을 관리합니다. 금지령을 위반하는 소매업자는 위반 건당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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